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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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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statistics from 
the 2017(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physical 
activity, energy drinks consump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cademic achieve-
ment,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weekly allowa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in percentage. Results: As the number of days engaging in 
moderate and vigorous physical activities increased, the response that they consume energy drinks ‘more than 
5 times a week’ also increased.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a ‘moderate’ or ‘high’ level of moderate physical 
activity consumed 1.4 times more energy drinks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And the 
subjects who engaged in a ‘low’ or ‘moderate’ level of vigorous physical activity consumed about 1.3 times more 
energy drinks than those who don't work out. Conclusion: As the level and intensity of physical activity increased, 
the number and frequency of energy drinks consumption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energy drinks consumption and promote proper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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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강장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

되고 있으며, 에너지음료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한국에서는 2010년에 레드불, 핫식스와 같은 에너지음료가 판

매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에너지음료에는 다량의 타우린, 카

페인, 설탕 등이 함유되어 있다[2]. 에너지음료는 다양한 연령

층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층에서 더 광범위하게 소

비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평균 15세 청소년의 

62%가 1년에 한번 이상 에너지음료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

었으며, 그중 20%는 매월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유럽 16개국의 에너지음

료 소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10~18세의 청소년의 약 68%가 

에너지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한국의 경우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KYRBS)에 의하면 ‘최근 1

주일간 적어도 1번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청소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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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2014년 12%, 2016년 13.8%로 증가하였다. 

에너지음료를 섭취했을 때 주는 효과는 일시적으로는 피로

감을 줄이고 졸림 방지, 집중력 향상, 운동 시 성과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인 있으며, 주로 졸음을 쫓기 위해 시험기간 동

안 집중적으로 에너지음료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반면 불면증, 불안, 갑작스러운 거친 행동, 두통, 가슴 두근

거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6]. 

2011년 12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14세의 청소년이 에

너지음료 2캔을 마신 뒤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

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7]. 이와 관련하

여 2011년 미국소아과학회는 에너지음료가 아동, 청소년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신경계를 과도 자극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에너지음료 섭취를 금지 

하였으며[8]. 스웨덴에서도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는 에

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9].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청

소년의 에너지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가슴 두

근거림, 빠른 심박동,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다[10,11].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성 관련 행동, 

폭력 등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청소년의 건강과 행동에 악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12,13]. 우리나라도 올해 9월부터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 되

는 등 에너지음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4]. 

에너지음료 섭취실태조사와 영향 및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요인이 연

구결과로 제시되고 있다[1,15,16]. 그러나 에너지음료 섭취에 

대한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음주 등의 영향요인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에너지음료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으나[1,2,12,13,15,17] 신체활동 요인은 연구마

다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고카페

인 음료섭취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에너지음료를 섭취

하는 학생이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과 격렬한 신체활동을 더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 신체활동량이 높은 사람이 에너지음

료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8,19]. 그러나 신체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스크린 기반 좌식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에

너지음료 섭취 정도가 높게 보고된 선행연구도 있었다[20,21].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위협 요인인 과다한 에너지음료 섭취가 신체활

동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청소년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중

재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체 청소년

을 대표하는 모집단을 이용하여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

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상이하게 제시된 선행연구결과의 차

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에너지음료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

램에 신체활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

라인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는 2017년 4월 기준의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

차 추출은 층별로 영구난수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

다. 2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

작위로 추출하였다.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제13차(2017년) 조사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4,991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799개교, 62,276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95.8% 참여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30,885명과 고등학생 31,391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에너지음료 섭취

에너지음료 섭취는 ‘최근 7일 동안,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핫식스, 레드불, 박카스 등) 

이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원 응답 척도를 Noh [15]의 연구

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았

다‘, ‘주 1~2번’, ‘주 3~4번’, ‘주 5번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2) 신체활동 특성

신체활동은 원시 자료의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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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

합이 60분 이상 수행한 일수‘를 중강도 신체활동으로,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20분 이상 수행한 일수’를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원 

응답 척도를 Ra 등[2]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각 주당 각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체활동 수준이 낮음, 3~4일 

경우는 중간, 5일 이상인 경우는 높음 으로 재분류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학적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변

수인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일주일 평균 용돈, 아

버지 학력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는 원시자료의 표본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병

관리본부의 복합표본설계 자료분석 지침에 따라 분석을 위한 

복합표본설계 요소로 층화변수(strata), 집락변수(cluster), 가

중치(W),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에서 복합표본설계의 분석결과는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활동, 에너지음료 

섭취정도는 복합표본 기술통계로 산출하고, 집단 간 평균차이

는 복합표본 x2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후 복합표본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 정도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49.6%(30,885명), 고등학생 50.4% 

(31,391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52.1%, 여자 47.9%였다. 학

업성적은 ‘중’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25.6%), ‘중

하’(22.2%), ‘상’(13.6%), ‘하’(9.9%)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

는 ‘중’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29.4%), ‘중하’(11.5%), 

‘상’(11.0%), ‘하’(2.6%) 순이었다. 일주일 평균용돈은 2만원 

미만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2~5만원 미만이 28.0%, 5만원 

이상이 16.9%였다. 아버지 학력수준은 대졸 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25.2%), 잘 모름(16.6%), 중졸 이하(1.8%) 순

이었다. 

신체활동은 중강도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으로 구분

하였다. 먼저 중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활동 ‘하지 않음’ 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낮음’(31.8%), ‘중간’(18.1%), ‘높음’ 

(13.8%) 순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활동 

‘낮음’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하지 않음’(24.2%), ‘중간’ 

(21.6%), ‘높음’(15.8%) 순이었다. 에너지음료 섭취정도는 ‘최

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가 76.1% 로 가장 많았으며 ‘주 1~2

번’이 15.9%, ‘주 3~4번’이 4.8%, ‘주 5번 이상’이 3.2% 순이었

다(Table 1). 

2. 신체활동 강도별 운동 수준에 따른 에너지음료 섭취

정도

대상자의 신체활동 강도별 운동 수준에 따른 에너지음료 섭

취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2와 같다. 중강도의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에너지음료 섭취 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가 에너지음료를 ‘최근 7일 동안 마

시지 않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78.6%) 신체활동을 

‘높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74.3 %). 에

너지음료를 ‘주 5회 이상’의 경우 신체활동이 ‘높음’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4.1%),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경우가 가장 낮

았다(2.8%). 즉, 중강도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할수록 ‘주 5회 이

상’ 에너지음료 섭취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가 

에너지음료를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고 가장 많이 응

답하였으며(79.3%) 신체활동을 ‘높음’ 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73.9%). 에너지음료를 ‘주 3~4회’ 섭취

의 경우 신체활동이 ‘높음’ 대상자 가장 많았으며(5.4%),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음’ 이 가장 낮았다(4.3%). 즉, 고강도 신체활

동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음료 ‘주 3~5회’ 섭취 비율도 높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음료 ‘주 5회 이상’ 섭취의 경우

에도 고강도 신체활동 ‘높음’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 관련성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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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hysical Activity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of the Subjects (N=62,276)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chool Middle
High

30,885 (49.6)
31,391 (50.4)

Gender Male
Female

32,446 (52.1)
29,830 (47.9)

Academic achievement High
High~Middle
Middle
Middle~Low
Low

 8,528 (13.6)
15,996 (25.6)
17,810 (28.7)
13,818 (22.2)
6,124 (9.9)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High-Middle
Middle
Middle-Low
Low

 6,713 (11.0)
18,089 (29.4)
28,582 (45.6)
 7,299 (11.5)
1,593 (2.6)

Weekly allowance (won) ＜20,000
20,000~≤50,000
＞50,000

35,010 (55.1)
17,218 (28.0)
10,048 (16.9)

Education of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known

1,186 (1.8)
15,908 (25.2)
31,535 (52.4)
10,998 (16.6)

Physical activity Moderate physical activity None
Low
Moderate
High

22,397 (36.3)
19,583 (31.8)
11,369 (18.1)
 8,927 (13.8)

Vigorous physical activity None
Low
Moderate
High

14,765 (24.2)
23,634 (38.4)
13,619 (21.6)
10,258 (15.8)

Energy drinks consumption Never
1~2 times/week
3~4 times/week
≥5 times/week

47,435 (76.1)
 9,969 (15.9)
2,962 (4.8)
1,910 (3.2)

표본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3과 같다.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하여 최종모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강도 신체활동 ‘낮음’ 대상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

음’ 대상자에 비해 1.2배(95% CI: 1.11~1.24) 더 에너지음료 

‘주 1~2번’ 섭취를 하였다.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대상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약 1.1배(95% 

CI: 1.04~1.19) 더 에너지음료 ‘주 1~2번’ 섭취를 하였다. 에너

지음료 ‘주 3~4번’ 섭취 경우는 중강도 신체활동 ‘낮음’ 과 ‘중

간’ 대상자가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약 

1.2배로 더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였으며, 중강도 신체활동 ‘높

음’ 대상자의 경우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OR: 1.06, 95% CI: 0.93~1.22). 에너지음료 

‘주 5회 이상’ 섭취의 경우는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대상자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1.41배(95% CI: 1.23~ 

1.64) 더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였다. 또한 중강도 신체활동 ‘높

음’ 대상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1.35배(95% CI: 1.12~1.62) 더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였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고강도 신체활동 ‘낮음’ 대상자가 

고강도 신체활동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1.23배(95% CI: 

1.16~1.31) 더 에너지음료 ‘주 1~2번’ 섭취를 하였다. 에너지

음료 ‘주 5회 이상’ 섭취의 경우는 고강도 신체활동 ‘중간’ 대상

자가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1.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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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N=62,276)

Characteristics Level

Moderate physical activity Vigorous physical activity

None Low Moderate High None Low Moderate High

n (%) n (%) n (%) n (%) n (%) n (%) n (%) n (%)

Energy drinks 
consumption
(times/week)

Never 17,595
(78.6)

14,728
(75.0)

8,464
(74.4)

6,648
(74.3)

11,697
(79.3)

17,950
(75.8)

10,186
(74.7)

7,602
(73.9)

1~2 3,247
(14.3)

3,343
(17.1)

1,888
(16.5)

1,491
(16.6)

2,001
(13.4)

3,981
(16.8)

2,274
(16.5)

1,713
(16.7)

3~4 950
(4.3)

970
(5.0)

603
(5.4)

439
(5.1)

629
(4.3)

1,089
(4.7)

704
(5.3)

540
(5.4)

≥5 605
(2.8)

542
(2.9)

414
(3.8)

349
(4.1)

438
(3.0)

614
(2.7)

455
(3.5)

403
(4.1)

x2=162.5, p＜.001 x2=176.9, p＜.001

Table 3.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and Energy Drinks Consumption (N=62,276)

Characteristics (Ref.) Level

Energy drinks consumption

p1~2 times/week  vs 
Never

3~4 times/week  vs
Never

≥5 times/week vs
Never

 AOR (95% CI)1)  AOR (95% CI)  AOR (95% CI)

Moderate physical 
activity 

None
Low
Moderate
High

 1.0 (ref.)
 1.18 (1.11~1.24)
 1.11 (1.04~1.19)
1.09 (.99~1.19)

1.0 (ref.)
1.21 (1.10~1.33)
1.22 (1.09~1.38)
1.06 (0.93~1.22)

1.0 (ref.)
1.17 (1.04~1.32)
1.41 (1.23~1.64)
1.35 (1.12~1.62)

＜.001

Vigorous physical
activity

None
Low
Moderate
High

 1.0 (ref.)
 1.23 (1.16~1.31)
 1.06 (0.96~1.18)
0.83 (0.74~.95)

1.0 (ref.)
1.24 (1.16~1.33)
1.19 (1.06~1.35)
1.01 (0.86~1.17)

1.0 (ref.)
1.29 (1.19~1.40)
1.31 (1.14~1.50)
1.16 (0.97~1.40)

＜.001

AOR=adjusted odds ratio; CI=95% 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Calculated by an analysis of the complex sample after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95% CI: 1.14~1.50) 더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였다. 또한 고강

도 신체활동 ‘낮음’ 대상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대상자에 비해 1.29배(95% CI: 1.19~1.40) 더 에너지음료를 섭

취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

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신체

활동의 경우 중강도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하지 않음’ 이 가장 

높았으며, 고강도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낮음’이 가장 높았다.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Ra 등[2]의 

연구결과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낮은 수준’은 55.5%, 격렬한 

신체활동 ‘낮은 수준’은 57.3% 와 비교해보면 2년 전에 비해 

점차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율이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업위주의 학교생

활방식에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음료 섭취정도는 ‘최근 7일 동안 마시

지 않았다’가 76.1% 로 가장 많았으며 ‘주 1~2번’이 15.9%, ‘주 

3~4번’이 4.8%, ‘주 5번 이상’이 3.2% 순이었다. 2015년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에

서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중학생은 11.5%, 고

등학생은 12.2%였고[17],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합하

여 23.9%가 에너지음료 섭취경험을 가지고 있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신체활동 강도별 수준에 따른 에너지음료 섭취정도는 중강

도 신체활동의 경우 ‘주 5회 이상’ 에너지음료 섭취 시 신체활

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에너지음료 섭취율도 증가하였다.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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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체활동은 ‘주 3~4회’ 와 ‘주 5회 이상’ 에너지음료 섭취 시 

신체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에너지음료 섭취율이 증가하였

다. 중강도 신체활동 보다는 고강도 신체활동에서, 즉 신체활

동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주 3~4회’ 에너지 음료 섭취 시부터 

신체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섭취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

격한 운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Kathleen E. Miller [12]의 연구에서도 과격한 운동과 에너

지음료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a 등[2]의 연

구결과에서도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섭취

하는 학생이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중등도 신체활동, 격렬

한 신체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그러나 신체활동 강도에 대한 기준이 연구마다 상이하므

로 신체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하여 분석한 복합

표본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에 비해 중간 과 높은 수준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에

너지음료 ‘주 5회 이상’ 섭취비율이 1.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에 비해 낮음과 중간 수준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에너지음료 ‘주 5회 이상’ 섭취비율이 

1.3배 높았다. 의학, 예술, 스포츠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스포츠 학과 학생이 에너지음료를 더 많이 섭

취하였으며[18],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에너지음료 음용한 경

험이 없는 집단은 현재 에너지음료를 음용하는 집단에 비해 운

동은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2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 그러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in [24]의 연구에

서는 에너지음료 섭취는 운동시간과 상관이 없었으나, 과즙음

료 및 스포츠 음료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신체활동의 정의 및 강도의 분류 등 여러 선행연구에

서 측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에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가 관련이 없거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결과보다 많이 보고되어 있어 신체활동 시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구축 및 영양교육에 대한 중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중강도 신체활동 ‘높음’ 수준에서 

에너지음료 ‘주 5회 이상’ 섭취가 증가하였으나 고강도 신체활

동은 경우는 ‘중간’ 이상부터 에너지음료 섭취가 증가하였다. 

이는 에너지음료가 일종의 각성제 역할을 하므로 운동의 성과

를 높이기 위해 섭취하거나 또는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위

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청소년의 신체활동량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의 신체활

동 시 에너지음료 섭취를 줄이거나 대체음료를 섭취하게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음료의 부작용에 대

해 교육기관과 대중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 에

너지음료 섭취율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기업에서는 실질적으

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대체 스포

츠 음료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사

용한 연구이므로 연구에 투입된 변수 이외에 다양한 사회. 환

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

용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여서 설문대상자가 문항의 의도와 다르게 응답 할 수 있는 오

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로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

구대상자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에너지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청소년 건

강을 위해하는 과도한 에너지음료 섭취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

그램에 신체활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결과 중강도. 고

강도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음료 섭취 횟수와 정

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에너지음료 섭취를 위해 청

소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음료를 선택 할 수 있는 영양교육과 

에너지음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 에너지음료 섭취를 줄이거나 

대체음료를 섭취하게 하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기

업에서는 이윤추구보다는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대용의 대체 건강음료개발

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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